
   니케이 MJ신문 발표, 2015년 상반기 히트상품 1위∼10위 및 11위∼30위 

중 식품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도쿄지사 자체기획 일본농정관련 이슈조사 (`15.6.10) 제 13호

순위 상품명 내 용 이미지

1
인바운드 

선풍

1~3월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은 7066억엔
으로 전년대비 64% 증가. 식품, 일용품의 
대량구입이나 지방 관광지 방문 등 경제 
효과가 컸음

2
호쿠리쿠 
신칸선

3월 14일 개업, 도쿄-가나자와 구간은  1
시간 20분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며, 5
월 18일까지의 하루 평균 승객 수는 재
래선 특급의 전년대비 3.1배

3 피케티 현상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피케티씨의 저서 
“21세기의 자본”이 14만부 판매됨. 주요 관
련 책도 추정 15만부 팔렸음 

4
베어

(베이스업을 
준말)

임금을 올리는 베어를 실시한 기업이 잇
따랐음.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평균 
2.59%로 고수준

5 세븐 도넛
세븐일레븐이 `14년 11월부터 도넛의 판
매를 시작하여 올해는 4억개의 판매를 
전망. 타 편의점도 벤치마킹 

일본, 2015년 상반기 히트 상품



6 이트 인
점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점내에서 무료로 
먹을수 있게 공간를 만드는 이트 인 코너
를 설치하는 슈퍼나 편의점이 잇따랐음

7 애플 워치
애플이 4월에 판매한 시계형 단말. 4월의 
웨어러블단말의 판매수량은 전년대비 2.1
배

8 도론
소형 무인비행기며, 일본 국내에서 5만대
를 판매. 여로 분야에서의 활용이 전망되
나 사고, 사건 등에의 우려도 있음

9 슈조 캘린더
前프로테니스 선수 마츠오카 슈조씨의 
열정적인 메시가 담긴 일일 캘린더. 90만
부 판매됨

10 리듬 개그 8.6초 바주카, 구마무시 등 리듬 개그가 인기

15
크래프트 

맥주

 엄선 된 원료나 제법으로 만든 맥주이며, 
맥주 대기업도 계속해서 참여. 맛을 비
교하면서 마실 수 있는 전문점도 인기

16
블루보틀 

커피

 2월에 도쿄에 신규 오픈. 엄선된 원두나 
넣는 방법에 고집함. 오픈 첫 날은 줄서
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음 

19
야채계 패스트 

푸드

 햄버거숍 모스버거에서 고기 대신 대두
를 활용한 햄버거의 인기가 급증해서 3
주간 30만식을 판매, 요시노야, 맥도널
드 등 기타 패스트 푸드점에서도 야채
계 신메뉴를 판매



 

 시사점

 - `14년 4월의 소비세 증세 (5%→8%)에서 1년이 지나 드디어 개인소비가 회복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 식품의 트렌드를 보면 “신규 스타일”(편의점의 도넛, 분말드레싱), “부가가치 

상품”(블루보틀 커피, 야채계 패스트 푸드), “일본스러운 상품”(크래프트 맥주, 

하나 모치(떡)의 3키워드를 볼 수 있다.

 - 특히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은 프리미엄 상품으로써 몇 년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 한국산 식품도 프리미엄성이 있는 상품의 개발, 판매 검토 필요함

 -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상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수입식품을 기피하는 흐름도 있어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이나 홍보 노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함

20 분말 드레싱
 손이 안 가고 보기에도 화려함. 아지노모
토가 처음을 판매한 후, 큐피, 나가타니
엔 등 각사 신상품을 출시

23
하나 

모치(떡)

 떡의 식감을 넣은 하겐다즈의 기간한정 
일본풍 아이스크림. 인기가 있어 판매 이
틀로 품절에 따라 판매 잠정 중지

24 소금 빵
 버터를 싸서 소금을 뿌리고 구운 빵. 에
히메현의 빵 집이 계기다 되었으며, 시키
시마제빵의 소금빵은 누계 500만개 판매.


